
요소, 중국시장 2002년 전망 캄캄
WTO에 수출·수요침체 계속 … 원료가격 상승에 판매가격 하락

2002년 중국의 요소시장 전망이 암울한 것으로 보이나 곡물가격 안정세, 과잉생산 멈춤, 원료가격 상승에 따른

생산비용 증가 등 일부 긍정적인 요소도 나타나고 있다.

곡물가격은 화학비료, 특히 요소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.

계획경제체제에서는 요소 1kg 가격이 곡물 2kg 가격과 동일하다는 말이 있었으나, 시장경제에서는 요소가격과

곡물가격 사이에 이러한 관계가 더 이상 성립되지 않고 있다.

곡물가격 하락세가 멈추고 약간 반등했으며, 세계 곡물가격도 2002년에는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

다.

그러나 중국이 세계무역기구(WTO)에 가입함에 따라 외국의 곡물 생산기업들이 중국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

쳐 일부 부정적인 측면이 나타날 전망이다.

중국의 요소 생산은 1990년 이후 대대적인 신장률을 기록하기 시작했다. 1999년에 2900만톤으로 1990년에 비해

1100만톤 증가해 연평균 188만톤 증가했고, 1997-1999년에 신장률이 연평균 300만톤 이상으로 최대였다.

그러나 2000년 생산이 1999년에 비해 133만톤 증가하는데 그쳐 연평균 신장률이 1996-2000년의 10%에 훨씬 못

미쳤다. 요소가격 급락으로 대부분의 생산기업들이 적자를 면치 못했고 일부 생산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생산을

중단했기 때문이다.

2001년 1-8월 생산이 1976만톤으로 전년동기대비 0.5% 감소해 이례적인 현상으로 풀이되고 있으며, 공급감소가

수요부족을 효과적으로 완화하고 있다.

2001년 6월 천연가스 가격이 m3당 0.03元 상승함에 따라 천연가스를 원료로 사용하는 요소 생산비용이 요소 1

톤당 30元 늘어났다. 석탄가격도 2001년에 계속 상승해 석탄을 원료로 하는 요소 생산기업들의 생산비용이 꾸준히

증가했다.

다만, 중유를 원료로 하는 요소의 생산비용이 약간 감소했다. 중유 가격은 2000년 톤당 1600元에서 2001년 12월

에 1020元으로 하락했다.

그러나 요소가격은 중유를 원료로 하는 생산기업들이 이미 상당한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2002년에 인하될

가능성이 희박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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